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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오필리아 
(Ophelia c. 1851-1852)

죤 에버레트 밀레이 (John Everett Millais 1829-1896)

(캔버스에 유채 76.2 cm x 111.8 cm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)

명화가 가득한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서 이 

그림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서 있었던 기억이 있다. 

사진으로만 보아 왔던 그림을 실제로 보게 된 감동

이 컸고, 셰익스피어 연극‘햄릿’의 여주인공 오필리

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

려낸 것을 보고 상상력이 시각화 되는 경험에 가슴이 

벅차기도 했다. 

연극‘햄릿’속에서는 오필리아가 죽는 장면이 직접 

등장하지는 않는다. 햄릿의 엄마  거투르드 왕비와 오

필리아 오빠 사이의 대화 속에 커투르드의 대사로 묘

사 될 뿐이다. 거투르드는 미친 오필리아가 강가에서 

꽃을 꺾다가 물에 빠져 서서히 가라앉아 죽었다고 말

한다.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르면서. 

영국 라파엘 전파 화가들 중에 주요 인물인 죤 에버

레트 밀레이는 이 그림을 2년에 걸쳐 완성했다. 당시 

영국 화가들은 풍경화를 그릴 때에 야외에 나가 스케

치를 한 다음  화실에 돌아 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

전통이었는데, 라파엘 전파 화가들은 자연의 중요성

을 강조하며 야외에서 그림을 완성했다. 밀레이도 역

시 써리 지방 어느 강가에서 그림 속의 풍경을 현장 

완성했다. 

밀레이는 그림 배경을 그려 놓고 오필리아는 화실에

서 그려 넣었다.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19세 어린 모

델이 밀레이가 구해 온 고풍스런 드레스를 입고 물이 

가득한 양철 욕조에 들어가 오필리아를 연기했다. 추

운 화실에서 냉수에 잠겨 있느라 폐렴에 걸려 죽을 뻔

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져 온다. 

그림을 그릴 당시 밀레이는 22세였다. 열정과 재능

이 넘치는 청년 화가는 그림 속 강가 풍경을 그리는 것

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. 어찌나 정확하게 강

가 식물을 그렸는지 식물도감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

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이었다. 당시 사진이 막 발

명되었는데 기술력 부족 때문에 흐릿한 사진보다 더 

탁월하게 자연을 묘사한 마지막 그림이었다는 평가

를 받는다. 

사진의 발달과 함께 이토록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

낼 수 있는 인간의 재능은 사라진 것인지, 경탄과 아

쉬움이 섞인 심정으로 거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정교

했던 19세기 유화 앞에 오래 도록 머물러 서 있었다. 

《김동백》  


